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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-16. 見賢而不能擧, 擧
而不能先, 命也; 見不善而不
能退, 退而不能遠, 過也

°
命, 鄭氏云: 「當作慢

°
」程子

云: 「當作怠
°
」未詳孰是

°
遠,

去聲
°

◎若此者, 知所愛惡矣,
而未能盡愛惡之道, 蓋君子而未
仁者也

°
10-16. 견현이불능거, 거

이불능선, 명야; 견불선이불
능퇴, 퇴이불능원, 과야

°
명, 정씨운: 「당작만

°
」정자

운: 「당작태
°
」미상숙시

°
원,

거성
°

◎약차자, 지소애오의,
이미능진애오지도, 개군자이미
인자야

°
현명한 사람을 보고도 등

용할 수 없거나 등용하더라
도 먼저 할 수 없으면 게으
른 것이고, 올바르지 못한
사람을 보고도 물리칠 수
없거나 물리치더라도 멀리
할 수 없으면 허물이다.
명命은 정씨鄭氏(정현鄭玄)

가 말하기를「마땅히 만慢이
되어야 한다」고 했으며, 정자
가 말하기를「마땅히 태怠가
되어야 한다」고 하니, 누구 말
이 옳은지 자세하지 않다. 원
遠은 거성이다. ◎만약 이와
같은 사람이 사랑하고 미워해
야 할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고
미워해야 할 도리를 다할 수
없다면 아마 군자라도 어질지
못한 사람일 것이다.

10-17. 好人之所惡, 惡人
之所好, 是謂拂人之性, �必
逮夫身

°
�, 古災字

°
夫, 音扶

°
◎拂,

逆也
°

好善而惡惡, 人之性也
°

至於拂人之性, 則不仁之甚者
也
°
自秦誓至此, 又皆以申言好

惡公私之極, 以明上文所引南山
有臺節南山之意

°
10-17. 호인지소오, 오인

지소호, 시위불인지성, 재필
체부신

°
재, 고재자

°
부, 음부

°
◎불,

역야
°

호선이오악, 인지성야
°

지어불인지성, 즉불인지심자
야
°
자진서지차, 우개이신언호

오공사지극, 이명상문소인남산
유대절남산지의

°
남이 싫어하는 것을 좋아

하고 남이 좋아하는 것을
싫어하는 것, 이것을 일러
사람의 본성을 거스른다고
하며, 재앙이 반드시 그 사
람 몸에 미치게 된다.
재�는 옛날의 재災자이다.

부夫는 음이 부扶이다. ◎불拂
은 거스른다는 뜻이다. 착한

일을 좋아하고 악한 일을 싫어
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다.
사람의 본성을 거스르는 곳까
지 이르면 어질지 못함이 심한
사람이다. 〈진서秦誓〉로부터
여기까지는 또 모두 좋아하고
싫어함과 공적인 일과 사사로
운 일의 지극함을 되풀이하여
말했으며, 앞글에 인용한〈남
산유대南山有臺〉편과〈절남산
節南山〉편의 뜻을 밝힌 것이
다.

10-18. 是故君子有大道,
必忠信以得之, 驕泰以失之

°
君子, 以位言之

°
道, 謂居其

位而脩己治人之術
°
發己自盡爲

忠, 循物無違謂信
°

驕者矜高,
泰者侈肆

°
此因上所引文王ㆍ康

誥之意而言
°
章內三言得失, 而

語益加切, 蓋至此而天理存亡之
幾決矣

°
10-18. 시고군자유대도,

필충신이득지, 교태이실지
°

군자, 이위언지
°

도, 위거기
위이수기치인지술

°
발기자진위

충, 순물무위위신
°

교자긍고,
태자치사

°
차인상소인문왕ㆍ강

고지의이언
°
장내삼언득실, 이

어익가절, 개지차이천리존망지
기결의

°
그러므로 군자에게는 중대

한 원칙이 있는데, 반드시
충성과 신의信義로써 그 자
리가 얻어지고 교만과 사치
로써 그 자리를 잃게 된다.
군자君子는 지위를 얻은 사

람을 말한다. 도道는 자기가
얻은 지위에 있으면서 자신을
닦아 사람을 다스리는 수단을
말한다. 자기 몸을 일으켜 스
스로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을
충忠이라 하고, 사물의 이치대
로 따르면서 어김이 없는 것을
신信이라 한다. 교驕란 지위가
높음을 자랑하는 것이고, 태泰
란 사치하고 방자한 것이다.
이것은 위에서 인용한《시경》
의〈문왕文王〉편과《서경》의

〈강고康誥〉편의 뜻에 근거하여
말하였다. 이 장章 안에서 얻
는 것과 잃는 것을 세 번이나
말함으로써 말씀이 더욱더 간
절한데, 아마도 이러한 상황에
이르면 하늘의 이치가 보존되
거나 멸망하는 기미가 결정될
것이다.

10-19. 生財有大道, 生之
者衆, 食之者寡, 爲之者疾,
用之者舒, 則財恒足矣

°
恒, 胡登反

°
◎呂氏曰: 「國

無遊民, 則生者衆矣; 朝無幸位,

則食者寡矣; 不奪農時, 則爲之
疾矣; 量入爲出, 則用之舒矣

°
」

愚按: 此因有土有財而言, 以明
足國之道在乎務本而節用, 非必
外本內末而後財可聚也

°
自此以

至終篇, 皆一意也
°

10-19. 생재유대도, 생지
자중, 식지자과, 위지자질,
용지자서, 즉재항족의

°
항, 호등반

°
◎여씨왈: 「국

무유민, 즉생자중의; 조무행위,
즉식자과의; 불탈농시, 즉위지
질의; 양입위출, 즉용지서의

°
」

우안: 차인유토유재이언, 이명
족국지도재호무본이절용, 비필
외본내말이후재가취야

°
자차이

지종편, 개일의야
°

재물을 생산하는 일에 중
대한 원칙이 있는데, 생산하
는 사람은 많고 소비하는
사람이 적으며, 만드는 사람
은 빨리 만들고 사용하는
사람이 천천히 사용하면 재
물은 항상 풍족하다.
항恒은 호胡와 등登의 반절

음이다. ◎여씨呂氏가 말하였
다. 「나라에 놀고먹는 백성이
없으면 생산자가 많은 것이고,
조정에 요행으로 자리에 앉아
있는 사람이 없으면 먹는 사람
이 적은 것이며, 농부의 농사
철을 빼앗지 않으면 생산이 빨
라질 것이고, 수입을 헤아려서
지출하게 되면 사용하는 사람
이 천천히 소비하게 될 것이
다.」어리석은 내가 헤아려보
건대, 이것은 땅이 있으면 재
물이 있다는 것에 근거해서 말
하였고, 나라가 부강해지는 방
법은 근본에 힘쓰고 재물을 절
약해서 사용하는 것에 달려 있
으며, 반드시 근본을 밖으로
하고 말단을 안으로 한 다음에
는 재물을 모을 수 없다는 것
을 밝혔다. 여기서부터 마지막
편까지는 모두 한 가지 뜻이
다.
【주】즉식자과의則食者寡矣:

「식食」이《사서대전》에는「실
失」로 되어 있다. ◎여씨呂
氏: 여대림呂大臨을 말한다.
◎ 여 대 림 呂 大 臨
( 1 0 4 0 ~ 1 0 9 2 ) :북송北宋 때
의 수도 남전藍田사람으로 자
는 여숙與叔이고, 여대균呂大
鈞(1031~1082), 여대방呂大防
(1027~1097), 여대충呂大忠
(여대방의 형)의 아우이다. 처
음에 장재張載에게 배워 관학
關學의 전파와 발전에 공헌하
였다. 일찍이 장재를 위하여

〈횡거선생행장橫渠先生行狀〉을
지었다. 장재가 세상을 떠나자

이정二程의 낙학洛學에 귀의했
기 때문에 사량좌謝良佐
( 1 0 5 0 ~ 1 1 0 3 )ㆍ유작游酢
( 1 0 5 3 ~ 1 1 2 3 )ㆍ양시楊時
( 1 0 5 3 ~ 1 1 3 5 )와 함께 정문程門
의 4선생으로 불린다. 〈육경六
經〉에 능통하였고, 《예기禮記》
에 더욱 정통하였다. 조상의
음덕으로 벼슬길에 나아갔으나
나중에 진사에 합격하였다. 철
종哲宗 원우元祐 때 태학박사
太學博士가 되었다가 비서秘書
로 옮겨서 정자正字를 살폈다.
범조우范祖禹가 그의 학문을
좋아하여 강관講官으로 천거하
였으나 임용되기 전에 세상을
떠났다. 저서로《옥계집玉溪
集》ㆍ《고고도考古圖》ㆍ《예기해
禮記解》ㆍ《대학중용해大學中庸
解》ㆍ《극기명克己銘》ㆍ《정문답
문程門答問》등이있다.

10-20. 仁者以財發身, 不
仁者以身發財

°
發, 猶起也

°
仁者散財以得民,

不仁者亡身以殖貨
°

10-20. 인자이재발신, 불
인자이신발재

°
발, 유기야

°
인자산재이득민,

불인자망신이식화
°

어진 사람은 재물을 나누
어주어 자신을 일으키고, 어
질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
이용하여 재물을 일으킨다.
발發은 일으킨다는 뜻과 같

다. 어진 사람은 재물을 나눠
주어 백성의 마음을 얻고, 어
질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망하
게 하면서 재산을 증식한다.

10-21. 未有上好仁而下不
好義者也, 未有好義其事不終
者也, 未有府庫財非其財者
也
°
上好仁以愛其下, 則下好義以

忠其上; 所以事必有終, 而府庫
之財無悖出之患也

°
10-21. 미유상호인이하불

호의자야, 미유호의기사불종
자야, 미유부고재비기재자
야
°
상호인이애기하, 칙하호의이

충기상; 소이사필유종, 이부고
지재무패출지환야

°
윗사람이 인仁을 좋아하는

데 아랫사람 가운데 의義를
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,
아랫사람이 의를 좋아하는
데 윗사람이 하는 일마다
끝내지 못한 적이 없으며,
관청 창고에 있는 재물 가
운데 그 사람의 재물이 아
닌 것이 없다.
윗사람이 인을 좋아하고 자

기의 아랫사람을 사랑한다면
아랫사람은 의를 좋아하여 자
기의 윗사람에게 충성을 다할
것이며, 이 때문에 하는 일마
다 반드시 마무리가 있고, 관
공서 창고에 있는 재물 가운데
도리에 어긋나게 지출되는 근
심이 없어진다.

10-22. 孟獻子曰: 「畜馬
乘, 不察於鷄豚; 伐氷之家,
不畜牛羊; 百乘之家, 不畜聚

斂之臣
°
與其有聚斂之臣, 寧

有盜臣
°
」此謂國不以利爲利,

以義爲利也
°

畜, 許六反
°
乘ㆍ斂, �去聲

°
◎孟獻子, 魯之賢大夫仲孫蔑
也
°

畜馬乘, 士初試爲大夫者
也
°

伐빙之家, 卿大夫以上, 喪
祭用빙者也

°
百乘之家, 有采地

者也
°
君子寧亡己之財, 而不忍

傷民之力, 故寧有盜臣, 而不畜
聚斂之臣

°
此謂以下, 釋獻子之

言也
°

10-22. 맹헌자왈: 「휵마
승, 불찰어계돈; 벌빙지가,
불휵우양; 백승지가, 불휵취
렴지신

°
여기유취렴지신, 영

유도신
°
」차위국불이리위리,

이의위리야
°

휵, 허육반
°
승ㆍ염, 병거성

°
◎맹헌자, 노지현대부중손멸
야
°

휵마승, 사초시위대부자
야
°

벌빙지가, 경대부이상, 상
제용빙자야

°
백승지가, 유채지

자야
°
군자영망기지재, 이불인

상민지력, 고영유도신, 이불휵
취렴지신

°
차위이하, 석헌자지

언야
°

맹헌자가 말하였다. 「수레
를 이끄는 네 필의 말을 기
르는 집안에서는 닭이나 돼
지를 살피지 않고, 얼음을
잘라 쓸 정도의 집안에서는
소나 양을 기르지 않으며,
네 필의 말이 끄는 수레
100 대를 보유한 집안에서
는 세금을 과중하게 거두어
들이는 신하를 두지 않는
법이니, 세금을 과중하게 거
두어들이는 신하를 두기보
다는 차라리 도둑질하는 신
하를 두는 것이 좋다.」이것
을 일러‘국가는 이익을 이
익으로 삼지 않고 의로운
일을 이익으로 여긴다’고
한다.
휵畜은 허許와 육六의 반절

음이다. 승乘과 염斂은 모두
거성이다. ◎맹헌자孟獻子는
노魯나라의 현명한 대부大夫
중손멸仲孫蔑이다. 수레를 끄
는 네 필의 말을 기른다는 것
은 선비가 처음으로 등용되어
대부가 된 사람이다. 얼음을
잘라 쓸 정도의 집안은 벼슬이
경대부卿大夫이상으로 상례나
제례를 치를 때 얼음을 사용하
는 사람이다. 네 필의 말이 끄
는 수레 백 대를 보유한 집안
은 천자에게 하사 받은 땅이
있는 사람이다. 군자는 자기
재산을 잃을지라도 백성의 능
력을 차마 손상시키지 못하기
때문에 차라리 도둑질하는 신
하를 둘지라도 세금을 가혹하
게 거두어들이는 신하는 두지
않는다. 차위此謂 이하는 헌자
獻子의 말을 해석한 것이다.
【주】◎중손멸仲孫蔑 ( ? ~기
원전 5 5 4 ) : 맹헌자孟獻子이
다. 춘추시대 노魯나라 사람으
로 중손곡仲孫穀의 아들이다.
문공文公의 마지막 해에 대를
이어 대부大夫가 되었고, 선공
宣公ㆍ성공成公ㆍ양공襄公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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